
2. 임란전쟁실기[承前]
화공火攻의 전형 영천永川

복성전투

•영천 복성전을 높이 평가
한 여러 기록
영천 복성전에 대한 주요 역

사기록을 요약해서 모아보면
다음과 같다.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에서는‘별장別將 권응수權應
銖가 영천의 적賊을 격파하여
그 성을 수복했다. 이때 왜적
수천인이 영천성을 점거, 주둔
하고 있어 안동에 주둔하고 있
는 적과 서로 호응하고 있었
다. 처음에 응수應銖는 의병장
정대임鄭大任ㆍ정세아鄭世雅
ㆍ조성曺珹ㆍ신해申海등의 군
사를 거느리고 진군하여 영천
박연朴淵에서 적을 만나 싸워
이겨 그 병기와 재물을 노획했
다. 다음으로 여러 읍邑의 군
사를 모아 별장 홍천뢰洪天賚
등과 함께 진군하여 영천성을
공격하자 적은 성문을 닫고 나
오지 않았다. 이에 응수는 군
사를 합쳐 성을 포위하고 큰
도끼로 성문을 깨뜨리고 앞장
서 들어가 적을 찍으니 모든
군사가 뛰어 들어가 북을 치고
함성을 올리면서 나아가자 적
은 관청 창고로 피해 들어갔
다. 이에 아군이 불을 놓아 창
고를 태우자 적은 모두 타 죽
고 밖으로 도망가던 자들은 거
의 우리 군사에게 죽으니 벗어
나서 살아남은 자가 수십 명
밖에 없었다. 아군은 적 수백
명을 베고 드디어 그 성을 수
복했다. 이리하여 군성軍聲이
크게 떨치니 안동 이하에 진치
고 있던 적은 모두 철수해서
상주로 향했고 이 때문에 경상
좌도의 수십 고을이 온전할 수
가 있었다. 응수는 원래 용맹
스럽고 감투敢鬪하는 품品을
여러 장수가 따르지 못했는데,
이 일이 임금에게 알려지자 상
으로 자급을 통정通政으로 올
려 방어사防禦使로 삼았고 정
대임은 예천군수로 삼았다. 정
세아는 그 군사가 가장 많았으
나 모두 응수에게 붙이고 진중
陣中에는 없었기 때문에 상을
내리지 않았다. 그 나머지는
차등 있게 상직을 내렸다’고
했다.
국조보감國朝寶鑑에서는‘별

장 권응수權應銖가 영천의 왜
적을 격파하여 그 성을 수복하
니 안동 이하에 주둔한 적이
모두 철수하여 안동으로 향하
므로 경상좌도의 수십 고을이

온전하게 되었다. 응수는 용한
勇悍하게 감투敢鬪하였는데,
여러 장수가 미치지 못하였다.
일이 임금에게 알려져서 포상
褒賞으로 통정대부通政大夫에
오르고 방어사防禦使가 되었
다’고 쓰고 있다.
【주】국조보감國朝寶鑑은 조선 세

종 때 조정에서 편집에 착수하여 융
희隆熙 3 ( 1 9 0 9 )년에 출판한 조선왕
조 역대의 사적史蹟을 편년체編年體

로 수록한 역사서로 9 0권 2 8책이다.

학봉집鶴峯集에서는‘훈련원
봉사訓練院奉事권응수를 의병
대장으로 삼고 부근의 몇 읍에
도 의병장을 지정하여 그의 지
휘를 따르게 하였다. 응수는
선생의 추거推擧에 감동하여
더욱 스스로 분려奮勵하였는데
여러 고을의 병사를 거느리고
영천성에 웅거하던 적을 엄습
掩襲하여 섬멸시켜 하나도 남
기지 않았다’하였다.
학봉집에 실려 있는 임금에

게 올린 장계 가운데 영천성
탈환과 관련된 내용을 요약하
면‘신녕新寧에 거주하는 봉사
奉事 권응수權應銖는 신臣이
통문通文하기 전에 이미 의병
을 일으켜 적을 격파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에 의병대
장으로 뽑았습니다. 응수는 이
에 전월 2 7일 하양 의병장 봉
사 신해申海와 더불어 네 읍의
병사를 거느리고 영천성에 웅
거하던 적을 격참擊斬하였는데
섬멸하여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로부터 군사의 사기가 점점
진작되어 군민郡民이 적을 토
벌하려는 마음을 모두 가지게
되었습니다. 권응수가 영천의
적을 섬멸한 이후로 군성軍聲
이 크게 진작되어 사졸이 모두
분투하고 있습니다. 신이 보건
대 권응수는 효용驍勇하고 지
려智慮가 있어서 무변武弁 가
운데서는 얻기 어려운 인물입
니다. 만일 이 사람에게 홀로
일면一面을 담당하게 하여 그
가 하는 대로 맡겨 둔다면 반
드시 큰 공을 이룰 것입니다’
하였다.
【주】학봉집鶴峯集은 선조宣祖 때

김성일金誠一의 시문집詩文集으로
1 6권 1 0책이다. 김성일은 호號가 학
봉이고 퇴계退溪 이황李滉의 문인門
人으로 선조 원년( 1 5 6 8 )에 증광문과
增廣文科 병과丙科에 합격했다. 부
제학副提學ㆍ나주목사羅州牧使 등을
거쳐 1 5 9 0년에 통신부사通信副使로
일본에 다녀 온 후 임진왜란이 나자
경상도 초유사招諭使가 되어 권응수
의병장을 의병대장으로 임명하여 영
천성을 탈환토록 하였을 뿐 아니라
곽재우 의병장이 반란주모자로 몰렸

을 때도 크게 도움을 주었다. 임란

중에 경상우도 병마절도사가 되었고
경상우도 관찰사觀察使 겸 순찰사巡
察使로 있다가 진주晋州에서 병사했
다. 특히 성리학性理學에 조예가 깊

었으며 시호諡號는 문충文忠이다.

용사일기龍蛇日記에서는‘영
천인 진사進士 정세아鄭世雅ㆍ
생원生員 조희익曺希益ㆍ전 현
감 곽회근郭懷瑾 등 6 0여 인은
공이 초유招諭한 기계奇計를
듣고 수천 언言의 글을 지어서
강좌江左의 여러 수장守將이
의병장을 저억沮抑하는 실상을
두루 거론하였는데 낮에는 숨
었다가, 밤에는 행차하여 몇
사람에게 시켜서 공에게 드리
도록 하였다. 공은 작희綽喜하
며 위유慰諭하여 보고는 이에
훈련봉사 권응수를 의병대장으
로 삼고 근방 몇 읍에는 모두
의병장을 지정하여 응수의 명
을 받도록 하였는데 응수는 공
이 추거함에 감동하여 더욱 스
스로 분려奮勵하였다. 그 후
하양河陽 의병장 신해申海 등
과 더불어 합모合謀하여 네 읍
의 병사를 거느리고 영양永陽
(영천의 옛 이름)을 엄격掩擊
하였는데, 성에 웅거하여 움직
이기 어렵던 적을 무찔러 하나
도 남기지 않았다. 또 경주에
주둔한 적을 습공襲攻하여 성
에서 그들을 축출하였다’고 쓰
고 있다.
【주】용사일기龍蛇日記는 이노李魯

의 일기로서 선조 2 3 ( 1 5 9 0 )년 김성
일과 황윤길黃允吉이 일본에 통신사
로 갔을 때부터 동왕 2 6 ( 1 5 9 3 )년 4월
까지의 기록이 있다. 이노는 김성일
의 종사관從事官이었고 호는 송암松
巖이다.

백사집白沙集에서는‘권응수
權應銖는 초야草野에서 일어나
멀리까지 이름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직접 시석矢石을 무
릅쓰고 영천성을 공발攻拔하여
적 7 0 0여 급을 베니 군성이 크
게 진작되어 일도一道에서 창
의倡義하게 되었다. 변란 후
1 0년 동안 영천의 전투가 가장
유쾌하고 장렬하였다’고 쓰고
있다.
【주】백사집白沙集은 이항복李恒福

의 시문집詩文集으로 3 0권 1 5책이다.

징비록懲毖錄에서는‘훈련봉
사 권응수는 향병鄕兵으로 영
천의 왜적을 격파하여 드디어
성을 수복하였다. 응수는 신녕
新寧 사람으로 담력과 용기가
있었는데 정대임鄭大任 등과
더불어 향병 천여 인을 거느리
고 영천에서 적을 포위하였지
만 군사들이 적을 두려워하여
나아가지 못하였다. 이에 응수
가 몇 사람을 참수하니 사졸이
다투어 분격奮擊하여 성을 넘

고 들어가 적과 더불어 항전하
자 적이 견디지 못하고 달아나
서 창고 안에 들어가기도 하고
혹은 명원루明遠樓에올라가기
도 하였다. 아군이 불로 공격
하니 모두 타서 죽었는데 냄새
가 몇 리까지 났으며 나머지
적 수십 명은 달아나서 경주로
돌아갔다. 이로부터 신녕ㆍ의
흥ㆍ의성ㆍ안동 등처의 적이
모두 일로一路에 모이게 되었
는데, 경상좌도의 군읍이 보전
될 수 있었던 것은 영천 일전
一戰의 공로이다’라고 쓰고
있다.
【주】징비록懲毖錄은 유성룡柳成龍

이 임진왜란에 대하여 적은 책으로

1 6권 7책이다.

기재집寄齋集에서는‘권응수
는 병사 천여 인을 모집하여
사람마다 한 묶음의 섶을 잡고
밤을 틈타 나아가서 영천성을
공격하였다. 바람을 따라 불을
지르니 적이 크게 군색窘塞하
여 불을 무릅쓰고 포위를 돌진
하여 탈출하였다. 아군이 난사
亂射하니 적이 탈출하지 못하
고 수천이 모두 불에 타 죽었
으며 나머지는 혹 절벽으로 뛰
어내려 익사溺死하니 이를 다
기록할 수 없다. 시신의 냄새
가 길에 자욱하여 사람들이 접
근하지 못하였는데 응수를 절
충장군折衝將軍 조방장助防將
으로 발탁하였다’하고있다.
【주】기재집寄齋集은 조선 선조 때

박동량朴東亮의문집이다.

고사촬요故事撮要에서는‘권
응수가 영천의 적을 격파하고
성을 수복하였다’고 쓰고 있
다.
【주】고사촬요故事撮要는 조선 명

종明宗 때 어숙권魚叔權 등이 엮은
책으로 3권 3책으로 사대교린事大交
隣을 비롯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상식 등을 뽑아 엮은 서책이다.

취사집炊沙集에서는‘영천군
에 머물고 있던 왜적 또한
2 0 0 0여 명이었는데 응수應銖가
의분을 떨치며 계책을 협화協
和하고 진공하여 섬멸하였다.
난리를 만난 이래로 손을 쓸
겨를이 없었는데 드디어 일도
一道의 쾌사가 되었다. 적의
머리를 병사 박진朴晋에게 바
치니, 박진이 부끄러워하는 기
색이 있었다. 응수는 영천의
공로로 당상堂上에 승직陞職되
어 병마우후兵馬虞候에제수除
授되었다’하고있다.
【주】취사집炊沙集은 조선 중기의

학자 이여빈李汝B의 문집이다.

조야첨재朝野僉載 2 7권에서
는‘의병장 권응수는 정대임鄭
大任ㆍ정세아鄭世雅ㆍ조성曺
誠ㆍ신해申海 등과 같이 7월
2 4일 영천성을 쳐서 왜군을 격
멸한 뒤 2 7일에 성을 완전 수
복하였으므로 행조行朝에서는
권응수에게 통정대부를 가加하
여 경상좌도 우후虞侯로 배拜
하고 정대임을 예천군수로 삼
았다’고 쓰고 있다.
【주】조야첨재朝野僉載는 윤운득尹

雲得이 지은 역사책으로 태조 원년
( 1 3 9 2 )부터 숙종 3 6 ( 1 7 1 0 )년까지의
사적을 실은 편년사編年史이다. 기
초자료는 부족한 편이나 대체적인

사실을 쉽게 알 수 있게 하고 있다.

•영천성 탈환전의 성과와
권응수 장군 인품에 대한 평가
영천 복성전투는 임진전란사

壬辰戰亂史에서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첫째, 당시 경상좌도에 침입

해 있던 적을 모두 제압하여
다른 곳으로 도망가게 함으로
써 강좌江左의 3 0여 고을이 온
전히 보전될 수 있었다. 영천
성의 적군은 다 죽고 약간이
경주와 울산으로 도망했으며
의흥ㆍ군위ㆍ의성ㆍ안동ㆍ문
경 등지에 있던 적은 모두 낙
동강 서쪽으로 도피해갔다.
둘째, 영천은 예나 지금이나

한반도 중동부의 교통 요충지
로서 당시 적의 중요한 보급로
였으므로 영천이 탈환됨으로써
적 보급로의 중허리가 끊어져
병기와 식량보급에 많은 어려
움을 겪게 되었다. 임란 말기
에 적이 한성漢城에서 철수한
중요한 이유가 군량보급이 원
활하지 못한 때문이었다는 사
실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셋째, 전란이 일어난 후 3개

월이 넘게 흘렀음에도 이순신
과 원균의 해상전海上戰 이외
는 승전다운 승전이 없었고 적
에게 빼앗긴 많은 성 가운데
단 한 곳도 탈환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 7월 1 0일의 금
산성錦山城 전투와 7월 1 7일의
제1차 평양성 전투 등 모두가
실패로 끝났으나 7월 2 7일의
영천성 전투만을 승리함으로써
각지의 성을 탈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영천성 탈환전
의 소식을 들은 의병장 조헌趙
憲이 의병 1천여 명, 승장僧將
영규靈圭가 이끄는 승병僧兵 1
천여 명, 방어사 이옥李沃이
이끄는 관군 5 0 0여 명이 청주
성을 공격하여 탈환하게 된다.
이 전투에서는 의병과 관군간
의 알력軋轢이 커 말썽이 있었
음에도 첫번 전투를 치른 후
두번째 전투에서는 별다른 저
항 없이 무혈점령하다시피 성
을 탈환하게 되었다. 의병에게
는 영천성 전투가 모범이 되었
고 적군에게는 의병에 의한 영
천성의 화공火攻이 두려움의
상징으로 여겨질 상황이었다.
넷째, 조선왕조실록을 비롯

해 국조보감ㆍ학봉집ㆍ용사일
기ㆍ백사집ㆍ징비록등 당시의
역사기록에서하나같이 영천성
복성전투는 권응수 의병대장이
주도했다는 것과 그 전투의 성
과를 크게 찬양하고 있다. 그
럼에도 오늘날 그렇게 인정되
지 않고 있음은 하루 빨리 시
정되어야 할 사안이다.
다섯째, 위 각 기록에서 권

응수 의병대장의 인품에 대해
여러 찬사讚辭가 구사되고 있
음에도 후세에 잘 전달되지 못
하고 있음이 현실이다. 조선왕
조실록에서는‘응수는원래 용
맹스럽고 감투敢鬪하는 품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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